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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자영업 대출 또 4조 급증 데일리안

지난달 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9046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3조716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코로나19 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빚으로 경영난을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해석

옵티머스·라임등 5대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매일경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헤리티지 등 대규모 환매 연기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 연기 된 펀드 규모는 6.8조 이 중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의 비중이 42%(2조8845억원)

하나금융, K-뉴딜·혁신금융에 83조원 공급 매일경제

하나금융그룹이 2025년까지 K뉴딜·혁신금융 총공급 목표를 기존 60조원에서 23조원 증가한 83조원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K뉴딜과 혁신금융 분야에 26조원 규모 대출과 투자를 실행했다. 이는 연간 공급 목표인 12조원 대비 212% 초과 달성한 수치

케뱅, 수신 잔액·가입자 '쑥'…업비트 제휴 효과? 뉴시스

케이뱅크의 지난 2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약 6.84조로. 지난 1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4.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34조원이 불어난 것

가입자 수 역시 상승 곡선을 보인다.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는 최근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122만명에서 올해 1월 247만명을 기록한 뒤 지난 2월 기준 311만명으로 증가

금융위, 개인 공매도 확대 위해 증권사 대주금액 절반만 계 연합뉴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이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론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IPO 광풍' 1분기에만 150조…대어는 대기중 "카뱅·카페 이어 LG에너지까지" 아시아경제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IPO 시장에 나온 기업(스팩·리츠 제외)은 모두 24개, 이들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은 총 149조9966억원으로 집계

이는 1년간 100조원이 되지 않았던 2019년(96조8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IPO 시장에 '광풍'이 불었다고 평가받은 지난해(295조5000억원)의 절반도 1분기 만에 넘었다.

설계사 안 만나도 보험가입 가능…금융위 옴부즈만 13건 개선 뉴스1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번호, CVV 같은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韓·日보험산업, AI 도입 속도 빨라진다 전자신문

보험산업에도 인공지능(AI)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 적절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에 전문인력 대신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AOS(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사진으로 예상수리비를 산출하는 AOS알파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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